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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6. 6. 19.(금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6.19.(금) 매일경제 – ‘시럽급여’ 된 실업급여... 65%는 끝까지 받아

ㅇ 한국의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이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아 실업급여가 

재취업을 돕는 ‘디딤돌’이 아닌 ‘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돈’으로 전착됐다는 

지적이 거세다.

ㅇ 주요국들은 실업급여가 만기 수급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기 다른 장치를 두고 있다.

2. 설명 내용
□ 정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속히 질 좋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

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
 ㅇ 수급자의 재취업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제도*를 운영

하고 있으며, ’25년 기준 9.9만명**의 수급기간 단축에 기여했음
    * 구직급여 수급가능일수의 1/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속하는 

경우, 잔여 구직급여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

   ** 전체 수급종료자(128만명) 대비 7.8%

 ㅇ 또한,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재취업지원을 지속적
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

   - 1:1 상담을 통해 재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돕고, 유관기관*과 연계
하는 등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,

     * 여성 새일센터, 중장년 내일센터, 제대군인 지원센터,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

구직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생활과 구직활동에 
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   - 취업지원 서비스 외에도 복지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들에게는 유관
기관*과 협업하여 맞춤형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     * 지자체 복지지원팀,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등

   - 특히 취업역량 개발이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재취업활동 
인정기준을 강화*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있음

      * 수급 초기 집중 관리, 구직활동 의무 강화, 고용센터 출석 의무 강화 등

 ㅇ 향후에도 집중적인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추가로 발굴하여, 
맞춤형 취업경로 설계 등 지원 강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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